
당신을 위한 가게 대본

에피소드 1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S#1 상점 안

고풍스럽고 앤틱한 욕망 상점 안, 상점주인은 주변을 정돈하고 있다. 분주한 손놀림과 다르게
그의 모습에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이 일을 수 시대가 지나가도록 해내왔으니, 능숙해진 것이
당연하다. 지겹도록 오래된 삶을 끝내고 싶어할만도 하다만, 사람들의 삶, 그리고 욕망의
모양을 관찰하는 일은  여전히 그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사람의 욕망의 생김새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각각이니, 어찌 재미가 없겠는가. 이 일을 사랑하는 그는 아이같은 순수함과
초월적인 존재의 진중함이 공존한다.

그는 그림 하나를 닦고 있다.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그는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바닥에 놓여있는 책의 정렬을 똑바로 맞춘다. 경쾌한 걸음으로 작은
티 테이블을 바라본다, 곧 그곳에 한 손님이 오실 줄 알고 있으니.

(상점의 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종소리)

상점주인 (바로,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돌아보며) 오셨어요?

피그말리온 (당황. 머뭇거리며 뭐라 말하려 입을 떼지만 정확하게 무어라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상점주인 (싱긋 웃으며) 여기 앉으세요.

상점 주인은 편안히 있으라는 말 대신 눈짓을 보내고, 건너편의 탁자에서 차를 따른다. 다과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차는 식으니, 이제야 따르는 것이다. 피그말리온은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듯, 벙쪄서 있다. 상점 주인은 그는 여태까지의 손님들이 더러 그러하듯, 멘탈이
터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손님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말을 건넨다. 그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납득시키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다.

(차를 따르는 소리)

상점주인 (차를 따르며) 왜요?

피그말리온 저는… 저는! 분명 방금 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점주인 알아요.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두근 두근 나의 공주님과 나는 이 세계
최고의 용사...>

피그말리온 (사생활을 알았다는 놀라움보다는 부끄러움에 말을 끊으며) 아잇!

상점주인 부끄러워요? 그거보다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는데.

한창 게임 하시다가 중간 광고 누르셨죠?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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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말리온은 (놀라서 움칫하다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상점주인 순진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손님이 보시던 로맨스 소설에는 이런 만남은…

없었는데. 혹시 저번주 연애 타로 때문이에요?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것이다?”

피그말리온 타로는 자주 봐서 저번주 말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다 같이 일관적이어야
기억을

하던가 하지. 제대로 된 놈은 없고 다 사기꾼 새끼들이야. 댁은 좀 용한것 같네.

함 봐봐요. 어떻게 굴러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구석도 뭐, 타로집 같네.

상점주인 나름 새롭게 인테리어 한거에요. 요새 인간들은 트렌드가 너무 쉽게 변해서 이제

이곳도 이질감이 드나 보죠? 묘하게 위압감 느껴진다나. 그래도 편하게
말해봐요.

손님 이야기.

피그말리온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필요해요.

상점주인 게임 속 크리스티나 공주님으로는 부족했나보죠?

피그말리온 아잇, 진짜.

상점주인 미안해요. 계속 말해봐요. 그럼 왜 여태까지 사랑하지 않았죠?

피그말리온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상점주인 역설적이네요.

피그말리온 저, 망상 참 잘하거든요. 아, 내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저씨, 밤에 생각해본적 있어요? 상상하다보면, 그 끝에 다다르면, 막
불안해지는! 그런 거요. 누나처럼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상점주인 (손님 디저트 하나 집어 먹으면서) 아 이혼한 그 분. 안타까웠죠.

작년에 오셨어요. 모르시겠지만.

피그말리온 (놀란 표정) 어..어떻게..?

상점주인 (서류를 보고, 무언가를 잠시 쓰다가 넘기며) 손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매일
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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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영화와 소설... 타로, 연애운, 미연시 게임, 웹툰.. (서류 여러장을 넘기며)
사생활이라 기분 나쁘세요? 손님도 본인 이상형이 갖춰야하는 덕목 수댓까지
적어놓으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보며) 아, 근데 정말
연애, 아니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두려움 수치가 높으세요.

피그말리온 (알고 있다는듯) 아..네…

상점주인 (서류를 덮으면서) 손님, 두 가지 중에 골라봐요. 손님을 바꿔드릴까, 아니면…

피그말리온 내 이상형을 데리고 올까?

상점주인 이미 정해진 것 같네요. 손님을 위해선 주문제작이 들어가야할 거 같아요.

걱정마세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상점 뒤에 있는 펜과 종이를 가져오고

내밀면서)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애인의 모습을 써주세요.

겉모습, 성격, 행동 모두.

피그말리온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지만 이내 펜을 잡는다

상점주인 (미소를 띄며) 많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피그말리온은 작성은 완료한다.

상점주인 (종이를 훑어보며)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어서서, 뒤에서 인형을 가져온다)

인형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상점주인 (이름표를 만지작 거리면서) 갈라테이아. 전 주인이 붙였던 이름인데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

피그말리온 (상점 주인이 준 인형을 얼떨결에 받으며)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의 눈에 비친 인형의 잔상에 그의 이상형이 스친다. 피그말리온의 눈이 화들짝
커진다.

피그말리온 (놀라면서) 어??

상점주인 (웃으며) 손님이 원하시던 것 맞죠?

피그말리온 (고개 끄덕이며 얼떨떨)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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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주인 잘 되었네요.

인형을 바라보는 피그말리온의 표정이 아래서부터 클로즈업 되며 씬이 마무리된다. (기생충
기우와 수석의 첫 만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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